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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요약
인공지능(AI) 반도체 시장 후발주자인 AMD가 오픈AI와 오라클로부터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. AMD는 오라클에 첨단 AI 칩 5만 개를 공급하여 내년 3분기부터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이는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독점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며, AMD의 성장세와 함께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(HBM)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. 월가에서는 AMD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엔비디아의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.
📄 본문
AI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AMD가 오픈AI와 오라클을 잇따라 확보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. AMD는 최근 오라클로부터 AI 칩 5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, 내년 3분기부터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AMD의 첨단 AI 칩 ‘인스팅트 MI450 시리즈’를 활용하게 되었다.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지배력에 도전하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.

AMD의 이러한 성과는 지난 10월 이후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, 35%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. 특히 오라클과의 계약 발표 직후 AMD 주가는 235.56달러까지 치솟았으며, 이후 조정기를 거쳐 다시 강세를 보이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엔비디아는 AMD의 약진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4.4% 하락하는 등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.

AMD의 AI 칩 공급 확대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에 그치지 않고, 관련 파트너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AMD와 적극 협력해온 삼성전자는 AMD의 AI 칩 판매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(HBM) 수요가 급증하며 상당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. AMD의 AI 칩에 사용되는 최신 HBM4 등 고수익 제품 수요 증가 또한 기대된다.

월가에서는 AMD의 성장이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,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에 따라 AMD의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오픈AI, 오라클 등 주요 빅테크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AMD의 소버린 AI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 다만, 높은 밸류에이션은 AMD의 투자에 따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. AMD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확보를 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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